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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어 ‘돌려주다’와 




현대국어에서 ‘돌려주다’는 ‘빌리거나 뺏거나 받거나 한 것을 주인에게 
도로 주거나 갚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이다. 이 동사는 현대 한국어 
화자들에게 ‘V어V’ 구성 즉 ‘돌리-’와 ‘주-’의 두 동사가 투명하게 연결된 
합성동사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은 ‘돌려놓다, 돌려받다, 돌려보내다, 돌려
쓰다’와 같이 ‘돌-’의 사동사 ‘돌리-’를 포함한 ‘V어V’ 구성이나 ‘빌려주다, 
들려주다, 물려주다’ 등과 같이 ‘주-’를 포함한 ‘V어V’ 구성의 존재를 통해 
정당화된다. 그런데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현대 한국어 이전 시기의 문
헌에서 ‘돌려주다’의 의미를 보이는 ‘V어V’ 구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 <국어사 자료 말뭉치>에서 ‘돌려주다’의 의미는 ‘도로 주다’ 구성을 통
해 드러나며, 문헌상 ‘돌려주다’는 20세기의 󰡔수정증보조선어사전󰡕(1942)의 
기술에서야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는 근대 한국어 이전 시기의 ‘도로 주다’와 현대국어의 ‘돌려
주다’를 중심으로 사동사의 변화와 ‘V어V’ 동사 연결 구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대국어의 ‘돌려주다’는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변화하는 어느 시점에서 ‘돌-’의 사동사 ‘돌리-’와 동사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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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어V’ 구성을 이루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구성의 형태적 특징은 ‘돌-’
의 사동사의 변화와 관련되며, 그 의미적 특징은 ‘V어V’ 동사 연결 구성이 
긴밀해지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이와 관련하여 2장에서는 중세국어의 ‘돌-’의 
사동사 ‘도-’가 ‘돌리-’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도-’
와 부사 ‘도로’의 관계와 ‘돌려주다’의 내적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
다.
II. ‘도-’와 ‘돌리-’의 관계
현대국어의 동사 ‘돌-’의 사동사는 ‘돌리-’이다. 이는 중세국어의 ‘돌이-’에
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돌-’은 ‘살-’, ‘일-’ 등과 함
께 ‘-이-’계 혹은 ‘-우-’계의 사동사와 ‘-/으-’계의 사동사를 모두 가지던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동사들은 의미 차이를 보 는데, ‘돌이-’와 ‘도
-’도 각각 ‘회전시키다’, ‘전환시키다’의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이 장에서는 
먼저 현대어를 중심으로 ‘돌-’과 그 파생동사의 어휘 의미와 논항구조를 파
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15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돌-’과 ‘도-’, 그
리고 ‘돌이-’가 겪는 변화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동사 ‘돌-’이 지니는 의미는 크게 ‘회전(回轉)’과 ‘전환(轉換)’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의미는 다음과 같이 확장될 수 있다.
(1) 회전(回轉)의 의미
   ① 원을 그리며 움직이다 
   ② 둘레를 빙 돌다(동작/상태 cf. 두르다)
   ③ 작동하다
   ④ 일정한 범위 안에서 차례로 거쳐 가며 전전하다 / 유통되다
   ⑤ 번갈다 / 나누다
   ⑥ 돌아다니다
   ⑦ 겉으로 나타나다, 생기다 / 퍼지다
   ⑧ 필요한 돈 등을 다른 곳에서 구하다 / 빼돌리다 / 속다(cf. 휘둘리다)
   ⑨ 한패에 넣어주지 아니하다(따돌리다 cf. 도리다)  
(2) 전환(轉換)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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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방향을 바꾸다 / 뒤돌다 
   ② 생각을 바꾸다, 고치다 
   ③ 피하다, 면하다
(1), (2)는 기존 사전의 ‘돌-’과 ‘돌리-’의 기술을 바탕으로 유사한 의미끼리 
묶은 것이다. 이는 앞으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회전’과 ‘전환’의 구분을 
어느 정도 명료화하기 위함이다. 물론 문맥에 따라서는 이 둘을 명확히 구
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위의 구분은 대체로 유효하다. ‘회전’과 ‘전
환’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원의 의미의 정도이다. ‘전환’은 원의 의미가 매
우 약한데, 각도로 말하자면 180도까지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를 보이는 현대국어의 ‘돌-’은 자동사적 용법과 타동사적 용
법을 모두 보이며, 그 사동사로 ‘돌리-’를 가진다. 각각의 논항구조를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3) 회전의 ‘돌-’
   ㄱ. (대상)이 돌다
   ㄴ. (기준)을 돌다
   ㄷ. (대상)이 (기준)을 돌다
   ㄹ. (방향)으로 돌다
(4) 회전의 ‘돌리-’
   ㄱ. (대상)을 돌리다
   ㄴ. (대상)을 (기준)을 돌리다
(5) 전환의 ‘돌-’
   (마음, 신체, 탈 것)이 돌다
(6) 전환의 ‘돌리-’
   ㄱ. (마음, 신체, 탈 것, 상황)을 돌리다
   ㄴ. (마음, 신체, 탈 것, 상황)을 (방향)으로/에 돌리다
(3), (4)는 ‘회전’의 의미를 보이는 ‘돌-’과 ‘돌리-’의 논항구조이며, (5), (6)
은 ‘전환’의 의미를 보이는 논항구조이다. ‘전환’의 대상은 주로 마음이나 
‘머리’ 등의 신체의 일부, 혹은 ‘말, 수레’ 등 탈 것이지만, 문맥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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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회전’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위의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회전’과 ‘전환’의 의미의 구분은 현대국어에서는 큰 차이를 보
이지 않는 것 같으나 중세국어에서는 유효하다. 먼저 중세국어에서 ‘돌-’이 
‘회전’과 ‘전환’의 의미로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ㄱ. 벼리 돌며 서리 오매 (두시언해 3: 8a)
   ㄴ. 須達이 禮 몰라  번도 아니 도라 (월인천강지곡 55) 
   ㄷ. 올 녀그로 :도·샤 세 번 :도·시·고 (원각경언해 하2-1: 3b)
   ㄹ. 닐굽 거르믈 두루 거르시며 누느로 四方 도라 보시고 (금감경삼가해 1: 
1b)
   ㅁ. 제 經 연 壇 돌며 울오 닐오 (월인석보 2: 74a)
(8) ㄱ. 머리 도라 라고 시러곰 시름이 업스리아(廻首得無憂) (두시언해 5: 
10b)
   ㄴ. 鳩留國 婆羅門이 아 어더 지븨 도라 니거늘 (월인석보 20: 86a)
   ㄷ. [背馳 뒤도라 일씨라] 도라 가미 어려울(復之之難) (법화경언해 3: 
180a)
(7ㄱ, ㄴ, ㄷ)은 (1) ① ‘원을 그리며 움직인다’의 의미, (7ㄹ, ㅁ)은 (1) ②
‘둘레를 빙 돌다’의 의미로 쓰인 예이며, (8)의 예들은 (2) ① ‘방향을 바꾸
다’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이러한 ‘돌-’은 앞서 언급하 듯이 두 가지 형태의 사동사를 가지고 있다. 
‘회전’의 ‘돌이-’와 ‘전환’의 ‘도-’가 그것이다. 이들은 활용상 유사한 면도 
있지만 성조의 차이로 구분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Ⅰ Ⅱ Ⅲ
돌다 돌오   RH   도샤 RLH1) 도니 LHH 도라 LH
도다 도고 LLH  도샤 LLH 도니 LLH 돌아 LH
돌이다 돌이고 LHH  돌이샤 LHH 돌이니 LHH 돌여 LH
1) 본래 RHH로 나타나야 하나, 거성이 세 번 연속적으로 오는 것을 피하는 ‘거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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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은 유동적 상성을 지니는 동사어간이기 때문에 자음어미와 ‘-으시-’ 
앞에서는 상성으로 실현되고, 모음어미와 매개모음을 동반한 어미 앞에서는 
평성으로 실현된다. ‘도-’는 ‘LL형’의 성조를 가진 특수어간교체를 보이는 
어간으로 자음어미 앞에서는 ‘도 LL’로, 모음어미 앞에서는 ‘돌ㅇ L’로 실
현된다. 따라서 ‘도-’에 ‘-으시-’가 결합한 ‘도샤’나 매개모음을 동반한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은 ‘돌-’의 활용형과 일견 동일하다. 그러나 ‘돌-’에  
‘-으시-’가 결합한 ‘도샤’의 성조는 ‘RLH형’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 ‘도-’
에 ‘-으시-’가 결합한 ‘도샤’는 ‘LLH형’의 성조를 보인다. 또한 매개모음을 
동반한 어미와 결합할 때에도 ‘돌-’의 경우는 어미에 해당하는 두 번째 음절
이 거성으로 실현되는 데에 비해 ‘도-’의 경우는 어간의 ‘LL형’이 유지된
다. 실제의 예를 살펴보자.
(10) ㄱ. 걔 다리시논  다 :도·샤 (월인석보 1: 25b)
    ㄴ. 天下 다 :도·시·니 (월인석보 1: 26a)
    ㄷ. 올히 :도·시·며 (월인석보 2: 58a) 
    ㄹ. 올 녀그로 :도·샤 세 번 :도·시·고 (원각경언해 하 2-1: 3b)
(11) ㄱ. 知音리 爲야 머리 도·라(知音爲回首) (두시언해 8: 5a)
    ㄴ.  도·디 아니놋다(未廻船) (두시언해 23: 54a)
    ㄷ. 戴逵   오히려 도·고져 노라(猶回憶戴船) (두시언해 
24: 46b)
    ㄹ. 부톄 어엿비 너기샤 분별샤 時急히 브려 조차 도·시·니(佛慈憂慮
샤 急使追復시니) (법화경언해 2: 226a)
    ㅁ. 부텻 皁衣 甚히 져그니 어딋던 차 도·리·오 (월인석보 25: 31b)
(10)은 ‘돌-’에 ‘-으시-’가 결합한 예로 모두 첫 번째 음절의 상성을 유지하
고 있다. (10ㄱ, ㄴ)은 (1) ④ ‘전전하다’의 의미, (10ㄷ, ㄹ)은 (1) ① ‘원을 
그리며 움직이다’의 ‘회전’의 의미를 보이고 있다. 한편 (11)은 ‘도-’의 활
용형을 보인 것으로 모두 ‘도 LL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의미도 (2)의 
‘전환’의 의미에 해당한다.2)
연삼’ 규칙에 의해 뒤에서 두번째 음절의 거성이 평성으로 바뀐 것을 표시하 다.
2) 다만, (11ㅁ)의 경우는 ‘부처님의 조의가 매우 작으니 어찌 차 돌아가리오(나누어 
330 冠嶽語文硏究 第34輯 　
‘전환’의 사동사 ‘도-’의 예를 좀 더 살펴보면 ‘신체, 탈 것, 상황’ 등의 
대상을 전환시키는 예를 중세국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2) ㄱ. 머리 돌아셔(回首) (두시언해 17: 39b)
    ㄴ. 채 돌아 도로 여 天子 와 보오니(廻鞭却走見天子) (두시언해 17: 
31a)
    ㄷ. 北녀긔셔 白帝城엣  돌아(北回白帝棹) (두시언해 22: 54a) 
    ㄹ.  돌아 보내야 아 소겨 닐아 僧齋 다라 니 (월인석보 23: 
65b) 
    ㅁ. 後 十年에 남지니 몯 도라 왯거늘 아비 一定야 다니 얼유려 커늘 머
리 무지고 밥 아니 먹거늘 아비 드르니라 德武ㅣ 다 겨집 어러 赦애 
노혀 오다가 듣고 後ㅅ 겨지블 돌아 보내오 夫妻 처티 사니라 (삼강
행실도 런던본 烈 14) 
(12ㄱ)은 신체의 일부를, (12ㄴ, ㄷ)은 탈 것을 전환시키는 예이며, (12ㄹ, 
ㅁ)은 대상의 방향을 바꾸어 보낸다는 의미를 보인다. 특히 (12ㅁ)에서는 
‘남지니 몯 도라 왯거늘’과 같은 ‘돌-’의 자동사적 쓰임과 ‘(德武ㅣ) 겨지블 
돌아 보내오’와 같은 ‘도-’의 타동사적 쓰임을 모두 볼 수 있다.
한편 ‘회전’의 의미의 사동사 ‘돌이-’는 중세국어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난
다. 15세기에 나타난 예는 (13)의 예가 유일하며, (14)은 16세기에 나타난 
예이다.
(13) 말미 굳고 혀 돌이디 몯거든 (구급간이방언해 7: 2a)
(14) ㄱ. 혹 세 번식 돌이며 혹 다 번식 돌여(或三行 或五行) (번역소학 10: 
32a)
    ㄴ. 우리 각각 져그나 자고 돌여 니러 브즈러니  머기져(咱們各自睡些箇輪
着起來勤喂馬) (번역노걸대上 25a)
    ㄷ. 열 사미  숨곰 돌여 치라(十箇人一宿家輪着喂) (번역박통사 21b)
    ㄹ. 긔약 사 에 마다  사곰 돌여 딕월을 사모 (여씨향약언해 
화산문고본 2a)
가지다)/도르리오(두르다)’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전환’의 사동의 의미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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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은 ‘움직이다, 작동하다’의 의미이므로 ‘회전’의 의미의 ‘돌-’의 사동사의 
쓰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4ㄱ)의 ‘돌이-’는 ‘잔칫상’이라는 대상을 돌
게 하는 것이고, (14ㄴ, ㄷ, ㄹ)의 예들은 (1) ⑤의 ‘번갈다’의 의미로 사용
된 것이므로 모두 넓게 보면 ‘회전’의 의미로 쓰 다.
이들 파생동사들은 통시적으로 모두 ‘돌이-’를 거쳐 ‘돌리-’로 대치되어 
간다. 먼저 ‘전환’의 의미의 사동사 ‘도-’는 16세기 이후 찾아보기 힘들다. 
16세기에 나타나는 (15)의 ‘도-’는 ‘어떤 대상을 빙 두르게 하다’의 의미
로 사용된 것으로, 15세기에는 (16)과 같이 ‘돌-’이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었
다.
(15) ㄱ. 셔 피로  시울 도고 (번역박통사 28a) 
    ㄴ. 父母ㅣ 잇거시든 곳갈와 옷과  거로 편 ·도·디 말며 어버
 업슨 시기 지븨 읏듬얫니 곳갈와 옷과 빗난 거로 편 
도·디 아니홀 디니라 (번역소학 4: 23b)
(16) ㄱ. 天女 니분 오새 됴 華香으로 莊嚴야 두루 도라 (법화경언해 6: 48b)
    ㄴ. 손발와 가과애 다 吉祥엣 깃비 :도신 德相이 겨샤 文이 비단 紋 
시고 (법화경언해 2: 19a)
    ㄷ. 녜 굴근 기블 니브시고 치마애 변 도디 아니더시니 (내훈 2: 
41a)
이는 의미에 따라 ‘돌-’이 어형의 분화를 이룬 것으로 보이며, 현대어의 ‘도
르-’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16세기 이후 ‘돌아X’ 형 중 목적어를 취하는 것은 모두 󰡔삼강행실
도󰡕 동경대본이나 󰡔두시언해󰡕 중간본에서 발견되는 예이다. 
(17) ㄱ. 바닷애 보내야 닐오 수양이 삿기 나해야 돌아 보내오리라 (삼강행실
도 동경대본 忠 6a)
    ㄴ. 노 소니 뷘  돌아 보내니 (두시언해 중간본 15: 29a)
(17)의 예들은 모두 ‘돌아 보내-’의 구성을 보인다.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도-’인지 ‘보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표기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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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인 것에 속한다. 같은 시기에 같은 표현으로 더욱 많이 쓰인 것은 ‘도
라 보내-’이다. 
(18) ㄱ. 안해 뫼신 사과 의장읫 거슬 다 도라 보내고 (소학언해 6: 54b)
    ㄴ. 예나라 니러 흔이 권야 마니 도라 보내니 (동국신속삼강행실
도 忠 1b)
대신 ‘전환’의 의미의 사동사로 ‘돌오-’가 나타나는데, 이는 문헌상에서 
17세기의 세 예가 발견된다.
(19) ㄱ. 芮公이 머리 돌와 라(초간본: 돌아 라) 비츨 비 니 (두시
언해 중간본 16: 56b)
    ㄴ. 갈 바 아득야 머리 돌와 보니 (두시언해 중간본 12: 21b)
    ㄷ. 그 맏 일을 그 님금 돌와 보내니 (여훈언해 下 29a)
이들은 15세기의 ‘도-’가 특수어간교체를 보 던 것과는 달리 모음어미와 
결합시 ‘돌오-’의 어간형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전환’의 의미의 사동사
는 위의 세 예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돌이-’로 합류된 것으로 
보인다. (20)은 18세기 이후 ‘전환’의 의미로 사용된 ‘돌이-’의 예이다.
(20) ㄱ. 관원이 을 돌여 들어가매  (을병연행록 9: 30)
    ㄴ. 슈단을 발 야 돌여 보내여 (독립신문 1897. 11. 23일자)
    ㄷ. 지금지 금광을 고아산국으로 아니 돌여 보다더라 (독립신문 1897. 1. 
18일자)
    ㄹ. 굿은 셩픔을 돌이기가 어려울지라 (협성회회보 1898. 1. 22일자)
한편 ‘회전’의 ‘돌이-’는 17세기 이후 (21)에서 보듯 ‘돌이-’형과 ‘돌리-’형
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체로 ‘돌리-’로 합류되어 간다. 이러한 변
화 중에서 ‘전환’의 ‘돌이-’도 ‘돌리-’로 나타난 예가 하나 발견된다. (22)이 
그 예이다.
(21) ㄱ. 碾掇落子 핑이 돌리다 (역어유해下 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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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우리 각각 져기 자고 돌려 니러 브즈러니  머기쟈 (노걸대언해上 22b)
    ㄷ. 열 사이  식 돌려 먹이게 라 (박통사언해上 21a)
    ㄹ. 여러 사이 돌여 먹 거시라 (을병연행록 5: 90)
    ㅁ. 竹徇 조리 돌이다 (국한회어 263)
(22) 위에 안즌 우리 하나님과 고양의게 구완물 돌리라 (예수셩교젼셔 요한묵시
록 07: 10)





회전의 사동사 전환의 사동사
15세기 돌- 돌이-△3) 도-◎







18세기 돌- 돌이-△ 돌리-○  도라-◎ 돌이-△
19세기 돌- 돌이-○ 돌리-○ 도라-◎ 돌이○ 돌리-△
20세기 돌- 도르- 돌리- 돌리-
중세국어의 ‘돌-’은 자동사적 용법과 타동사적 용법을 가지고 있었고 ‘회
전’과 ‘전환’의 의미를 지녔다. 그 사동사로 각각 ‘돌이-’와 ‘도-’가 있었
다. ‘돌이-’는 중세국어 문헌에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17세기 이후로는 ‘돌
이-’형과 ‘돌리-’형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대체로 ‘돌리-’형으로 
합류해 간다. ‘도-’는 15세기에 매우 활발한 쓰임을 보 으나 16세기 이후
로는 이전 시기의 문헌의 중간·개수본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그 흔적은 
3) 기호는 용례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는 1회, ‘○’는 2회~10회, ‘◎’는 10회 이
상 발견됨을 의미한다.
4) 모두 󰡔두시언해󰡕 중간본의 예이다.
5) 이하 모두 ‘도라 보내-’의 구성이다.
6) ‘막대 돌이 오매’(두시언해 중간본 22: 26a)는 초간본의 ‘돌아 오매’의 오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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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 보내-’ 구성에 남아 19세기까지 이어진다. 한편 17세기에는 전환의 의
미의 사동사로 ‘돌오-’형이 나타나지만 이후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다. 18
세기 이후 ‘회전’의 사동사와 같은 형식인 ‘돌이-’형과 ‘돌리-’형으로 대치되
며 회전의 ‘돌이-’와 마찬가지로 ‘돌리-’로 합류한다.7)
이상과 같이 ‘도-’가 ‘돌이-’로 변해 가는 양상은 ‘돌이키다’와 ‘도리어’
의 소급형인 ‘도(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도(혀)-’는 ‘도-’에 
강세 접미사 ‘-(혀)-’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혀)-’는 본래 
동사 ‘-[引]’에서 온 것으로 보이나(허웅 1975: 195) 선행 어기가 공시적으
로 동사로 쓰이며, 생산적인 모습을 보이고, 어기에 강세의 의미를 더해준다
는 의미적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파생접미사로 볼 수 있다(구본관 1998: 
244). ‘-(혀)-’는 ‘두르-’, ‘니(르)-’, ‘기우리혀-’, ‘드리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타동사를 어기로 취하며, 매개모음을 취하지 않고 동사 
어간에 직접 결합한다. 우리는 ‘도(혀)-’의 성조가 ‘LLH형’이라는 데에
서 다시 한 번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몇 가지의 이표기를 가지는데, 대체로 15세기 중엽까지의 문
헌에서는 ‘도-’가 사용되며 이는 64회 나타난다. 15세기 후기 문헌일수
록 ‘도혀-’가 많이 나타나며 그 수는 210회에 이른다. 한편 ‘도로혀-’는 
15세기에는 󰡔두시언해󰡕 초간본에만 27회 등장한다. 이들은 동사의 활용형으
로도 사용되었지만 ‘還, 返, 反, 却’ 등에 해당하는 부사적인 쓰임도 보인다. 
각각의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4) ㄱ. 廻向 도 向씨니 (월인석보2: 61a)
    ㄴ. 紫金山 도샤8) (廻紫金山) (능엄경언해9: 41a)
7) 이러한 흐름을 보았을 때, ‘돌이-’와 ‘도-’가 중세국어 시기에 ‘돌-’의 사동사로서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공존한 것이 아니라 보수형인 ‘도-’가 개신형인 ‘돌이-’로 
대치되어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8) 앞의 분석에 따르면 ‘도혀샤’는 ‘전환’의 의미의 ‘도-’와 ‘--’의 결합으로 보
이지만, 그 의미는 ‘회전’의 ‘돌-’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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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 뉘으처 어엿비 너기더라 (삼강행실도 런던본 孝 2)
(25) 머리 도혀 라오니(回首) (두시언해21: 19a)
(25’) ㄱ. 妄이 도혀 알며(妄還覺) (금강경삼가해4: 55b)
     ㄴ. 이 經 난 고 도혀 서르 아론딘댄(此經出處 還相委) (금강경삼가해2: 
49a)
     ㄷ. 범을 그리다가 일우디 몯면 도혀 가히 다 호미라 (내훈1: 35a)
(26) 머리 도로혀 보놋다 (두시언해17: 9a)
(26’) ㄱ. 도로혀 雲霧 번 헤혀고져 다라(還思霧一披) (두시언해20: 50a)
     ㄴ. 길히 窮야 도로혀 俗人의 눈 흘긔여 보 맛나니(途窮返遭俗眼白) (두
시언해16: 27b)
(24), (25), (26) 등을 보면 ‘도-’가 ‘體, 머리’ 등과 공기하므로 동사의 
활용형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24’), (25’), (26’)에서 보듯 많은 경우 
‘도혀’류의 표현은 부사적인 쓰임을 보인다.
이제 16세기 이후의 표기형을 살펴보겠다. 16세기에 나타나는 ‘도-’
는 모두 󰡔몽산법어󰡕의 판본에서만 발견되며, 1577년의 송광사본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27)]. ‘도혀-’와 ‘도로혀-’는 각각 30여회씩 발견된다. 역시 
동사의 활용형의 모습[(28ㄱ), (29ㄱ)]과 부사적인 쓰임[(28ㄴ), (29ㄴ)]을 확
인할 수 있다.
(27) 宗門中에 하나한 公案이 도 조요미 (몽산법어 송광사본 50a)
(28) ㄱ. 부톄 을 도혀샤 (번역박통사 74b)
    ㄴ. 즈믄  거시  무들기만 디 못니 도혀 뎌 사 다 라 줌
만 니 업스니 (번역노걸대下 7b-8a)
(29) ㄱ. 몸을 도로혀  바 낫며 (무예제보 11b)
    ㄴ. 글 호모로  유익호믈 구다가 이졔 도로혀 스싀로 해논디라 (번
역소학8: 30a)
17세기 이후 ‘도혀’는 ‘ㅎ’의 음가의 변화에 따라 두 가지 방향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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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데, 하나는 ‘ㅎ’가 ‘ㅋ’로 변화한 ‘도로켜’형이며, 다른 하나는 ‘ㅎ’가 
‘∅’로 변화한 ‘도로여’형이다. 제2음절의 ‘ㆍ’는 17세기 이후 ‘ㅗ’로 나타난
다.
(30) ㄱ. 머리 도로켜 (마경초집언해上 87a)
    ㄴ. 손을 졉시미 도로켜 어렵소이 녀기오와 (첩해신어 初8: 16b)
(31) ㄱ. 슐위 도로여 뉴리창으로 향야 (을병연행록4: 79)
    ㄴ. 도로여 졍양문을 나 뉴구관을 므른 아니 업더니 (을병연행록4: 75)
‘도로켜’ 형은 주로 동사의 활용형으로의 쓰임을 보이지만 간혹 (30ㄴ)과 같
은 부사적 쓰임도 보인다. 반면 ‘도로여’ 형은 주로 부사적인 쓰임을 보이
며, (31ㄱ)과 같이 동사의 활용형을 보이는 예는 매우 드물다.
한편 18세기 이후 제2음절의 모음은 대체로 ‘ㅗ’에서 ‘ㅣ’로 변화한다. 이
것은 ‘도로켜’형과 ‘도로여’형 모두에 해당한다.
(32) ㄱ. 머리 도리켜 온 길을 보니 (텬로력뎡1: 73b)
    ㄴ. 쥬ㅣ 도리켜 베드로 보시니 (신약전서 눅22: 61)
(33) ㄱ. 셰존하 내 도리여 와 (지장경下 22a)
    ㄴ. 그 명 보존코져  쟈 돌이여 망고 오직 망 쟈 도리여 
보존리라 (예수셩교젼셔 누가 17: 33)
‘도로켜’와 ‘도로여’가 ‘도리켜’와 ‘도리여’로 변화하는 원인으로는 그 어기
가 되었던 동사 ‘도-’가 ‘돌이-’로 대치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유추를 들 
수 있겠다. 이들은 각각 현대어의 ‘돌이키-’와 ‘도리어’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도-’와 비슷한 변화를 겪는 동사로 ‘살-’의 사동사 ‘사-’
를 들 수 있다. ‘살-’도 ‘돌-’과 마찬가지로 유동적 상성을 지닌 어간이며, 
의미의 차이에 따라 ‘사-’와 ‘살이’라는 두 가지 사동사를 가졌다. ‘죽지 
않고 살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사-’ 역시 ‘도-’와 마찬가지로 ‘LL형’
의 성조를 가지며 특수어간교체를 보이는 유형으로, ‘살오-’를 거쳐 ‘사로잡
다’ 등의 어휘에 화석처럼 남아있고, ‘(어느 장소에) 살게 하다’라는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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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사동사 ‘살이-’와 같은 형태로 대치되어 간다.
(34) ‘죽지 않고 살게 하다’의 ‘사-’
    ㄱ. 내 주거도 므던커니와 이 아 사고라 (삼강행실도 런던본 孝 20)
    ㄴ. 나   나 살아 뒷다가 주기쇼셔 (석보상절 24: 15a)
    ㄷ. 즉자히 毗摩質多阿脩羅 사자바 얽야 (월인석보11: 30b)
(35) ‘(어느 장소에) 살게 하다’의 ‘살이-’
    ㄱ. 孟母ㅣ 니샤 이 아 살욜 배 아니라 시고 가 (내훈 3: 12b)
    ㄴ. 經義齋예 氣質이 고 器量이 어위큰 사을 야 살이고 (번
역소학 9: 10b)
(36) ‘죽지 않고 살게 하다’의 ‘살오-’
    ㄱ. 며  을 주겨 내 몸 살오 엇디 리오 (초발심자경문 야
운 50a)
    ㄴ. 일쳬예 죄   살와 내오져 노라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
경 31b)
ㄷ. 내 니 말을 드면 나도 네 오라비 살와 주마 (계축일기 上 45a)
(37) ‘죽지 않고 살게 하다’의 ‘살르-’, ‘살이-’, ‘살리-’
    ㄱ. 하히 그리타 만민을 아니 살라 내시랴 (병자일기 210)
    ㄴ. 문졍뎐의 드러가 아비 살여 주옵쇼셔 니 (한중록 262)
    ㄷ. 빌건대 이 아 살리라 (오륜행실도 孝 33a)
 
(34)와 (35)는 중세국어 시기에 ‘사-’와 ‘살이-’가 사용된 예이다. ‘사-’
는 (36)에서 보듯 ‘살오-’로도 나타났으며, 17세기 이후로는 ‘사-’를 찾기 
힘들다. 한편 ‘살오-’는 (37)과 같이 ‘살르-’, ‘살이-’, ‘살리-’ 등으로 나타나
다가 점차 ‘살리-’형으로 통일된다. 이는 ‘(어느 장소에) 살게 하다’의 ‘살이-’
가 ‘살리-’로 변화해 가는 것과 평행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돌-’과 그 파생 동사들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특
히 ‘도-’의 변화에 주목하 는데, ‘전환’의 의미의 사동사 ‘도-’가 ‘돌이
-’를 거쳐 ‘돌리-’로 대치되었음을 확인하 다. 다음 장에서는 ‘도-’와 현
대어 ‘돌려주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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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도로 주다’의 ‘도로’의 성격
서론에서 언급하 듯이 현대국어의 ‘돌려주다’에 해당하는 중세어 표현은 
‘도로 주다’이다. 이 장에서는 ‘도로 주다’와 현대국어 ‘돌려주다’의 내적 구
조를 파악하고, ‘돌려주다’ 구성의 형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현대국어의 ‘돌려주다’와 ‘도로 주다’ 표현 사이에는 어감의 차이가 있다. 
전자가 대상의 주인, 즉 원래의 소유주를 전제한다면, 후자는 이러한 소유주
에 대한 전제가 약한 듯하다. 하지만 근대 한국어 이전시기에도 이러한 의
미의 차이가 존재하 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대인의 직관으로 
보기에 근대어 이전의 ‘도로 주다’ 구성의 예문은 현대국어의 ‘돌려주다’로
도 ‘도로 주다’로도 해석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도로 주다’는 단순한 ‘부사+동사’ 구성보
다는 긴밀한, 일종의 연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국어의 ‘돌-’과 
‘돌리-’가 ‘돌보다, 돌아가다, 돌아보다, 돌아오다, 돌려주다, 돌려받다, 돌려
놓다, 돌려쓰다, 돌려막다’ 등 다양한 합성동사 내지는 동사 연결 구성을 보
이듯, 중세국어에서도 ‘돌-’과 ‘도-’, ‘돌이-’는 다양한 동사 연결 구성에 
참여하 다. 이러한 동사 연결 구성의 성격은 단순한 연속 동사 구성에서 
합성동사로 볼 수 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38)은 그러한 세밀한 
구분은 미루어 두고 15세기에 나타나는 ‘돌-’ 관련 동사들의 동사 연결 구
성의 목록을 제시한 것이다.
(38) ㄱ. 돌다
    ㄴ. 도라 가다, 도라 나다, 도라 나오다, 도라 니다, 도라 리다, 도라 들다, 
도라 디다, 도라 묻다, 도라 보다, 도라 비취다, 도라 라다, 도라 셔다, 
도라 다, 도라 알다, 도라 오다, 도라 외다, 도라 다
    ㄷ. 돌아 가다(歸), 돌아 려가다, 돌아 들다, 돌아 보다, 돌아 보내다, 돌아 
오다, 돌아 라다(6회)
    ㄹ. 돌라 라다(1회)
    ㅁ. 도로 가다, 도로 놓다, 도로 드리다, 도로 들다, 도로 리다, 도로 니
다, 도로 믈르다, 도로 받다, 도로 보내다, 도로 주다, 도로 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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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등
(38ㄱ)은 ‘돌-’과 ‘보-’의 어간과 어간이 결합한 합성동사이다. (38ㄴ)은 ‘돌-’
의 ‘V어V’ 구성이며, (38ㄷ)은 ‘도-’의 ‘V어V’ 구성이다. (38ㄹ)의 ‘돌라 
라다’는 󰡔두시언해󰡕에 1회 나타나는데, 이 이외에는 (38ㄷ)의 ‘돌아 라
다’와 같이 나타난다. ‘돌이-’는 15세기에 ‘V어V’ 구성을 보이지 않는다. 마
지막으로 (38ㅁ)은 ‘도로+V’ 구성이다. 부사와 동사의 연결 구성은 그 수가 
매우 많아 일부만 제시하 다. (38ㄱ)을 제외한 동사 연결 구성을 합성동사
로 보기 어려운 점은 아래와 같은 예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9) ㄱ. 阿難이 몬져 다  請을 바다 머리 녀 도라 몯 와 (능엄경언해1: 
32a)
    ㄴ. 내 외 이긔 도라 아니 오리라 야 (삼강행실도 런던본 烈 17)
    ㄷ. 닐굽  도라 아니 왯거늘 (삼강행실도 런던본 烈 8)
(39)는 모두 ‘도라 오다’의 예 중 ‘도라’와 ‘오다’사이에 부정어 ‘몯, 아니’ 
등이 개재한 것이다. 한 단어의 내부에는 다른 통사적 요소가 끼어들 수 없
으므로 이러한 구성을 한 단어로 보기는 힘들다.
그런데 (38)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드리다, 주다, 받다’의 경우 
오직 ‘도로’와만 공기한다는 사실이다. 위의 목록은 시대에 따라 표기법의 
향 혹은 어형의 변화 및 대치 등으로 인해 조금씩 달라지지만, ‘드리다, 
주다, 받다’가 ‘도로’와만 연결된다는 경향은 20세기 초까지 일관되게 나타
난다. 따라서 우리는 ‘도로’와 ‘드리다, 주다, 받다’가 일종의 연어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도로 주다’ 구성은 ‘부사+동사’ 구성이므로 그 
사이에 다른 통사적 요소가 개입하기도 한다.
(40) ㄱ. 어버의 속우틔 가져다가 몸소 스스로 아 도로 뫼신 이 주 (소학
언해 6: 79b)
    ㄴ. 그러면 도로 내여 너 주마(那們時廻與你) (번역노걸대下 20b)
    ㄷ. 그러면 도로 너를 주마 (노걸대언해下18b)
    ㄹ. 내 도로 왕 주고 오 (을병연행록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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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 ‘도로 주다’의 용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다음은 15세기부
터 세기별로 ‘도로 주다’가 사용된 용례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도로 주
다’의 구성의 예문은 현대국어의 ‘돌려주다’ 혹은 ‘도로 주다’ 두 가지 경우 
모두로 해석 가능한 것이 많다.
(41) ㄱ. 西征에 功이 일어늘 所獲 다 도로 주샤 仁義之兵을 遼左ㅣ 깃니
(西征建功盡還所獲 仁義之兵遼左悅服) (용비어천가 41) 
    ㄴ. 錦繡엣 고래 거더 소 도로 주고  和平호 비릇 아로라(錦
鯨卷還客 始覺心和平) (두시언해 초간본22: 20a)
(42) ㄱ. 그 반뵈 쉬 몯 나커든 보내여든 셔  곰 화 고 야쳥을 녀
 드려   도로 주거나 반자글 거나 몯 가. (순천김씨언
간 70: 15)
    ㄴ. 며리 아뫼나 飮食과 衣服과 뵈과 깁과 것과 슈건과 茝와 蘭을 주어
든 곧 받아 싀부모 드리올디니 싀부모ㅣ 받아시든 깃거 새로 주 것
슬 받 시 고 만일 도로 주거시든 양호 그리라 심을 얻디 
몯야든 다시 주심을 받 시 야 간야  업서 실 적을 
기들일디니라(婦或賜之飮食衣服布帛佩帨茝蘭, 則受而献諸舅姑。舅姑受之
則喜如新受賜, 若反賜之則辞, 不得命, 如更受賜藏以待乏) (소학언해2: 13b)
15세기에는 (41)의 두 예가 발견되는데, 모두 ‘還’의 번역어로 ‘도로 주다’가 
사용되었다. (42)는 16세기의 예이다. 앞의 (40ㄱ, ㄴ)도 여기에 추가할 수 
있다.
(43) ㄱ. 혀 그 사이 도로 므르려코 오나 무명 도로 주게 되거든 내 여 
준 글워 도로 밧고 제 무명을 주게 소 (현풍곽씨언간 70)
    ㄴ. 러든 主人이 注 바다 술을 븟고 注 도로 주고 盞盤을 가져 받
와 左로 盤을 잡고 (가례언해1: 26a)
    ㄷ. 모도와  돈 두 픈이니 네  도로 가져오라 그러면 도로 너를 주마 
(노걸대언해下18b) [(=40ㄷ)]
(44) ㄱ. 오라디 아녀 그 관쟉을 도로 주시고 그 졔 특별이 호휼오시더라 
(선조행장 29)
    ㄴ. 그 사이 스로 디내디 못믈 혜아리고 뎐산을 도로 주되 갑 디 
아니고 이윽고  거  삿다가 도로 주기 수 의 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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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덕신편 中 33)
    ㄷ. 광안의 쳬 산 문셔와 자믈쇠 다 광진의 쳐 주니 광진이 봉여 
도로 주고 오 (오륜행실도 兄 31a)
(45) ㄱ. 還給 도로 주다 (한불자뎐)
    ㄴ. 주어라 이에 또 너희게로 도로 주 (성경직해 6: 8b)
    ㄷ. 치운 겨울에 집을 엇지 파뇨 고 돈 일오십냥을 도로 주면셔 셰집
을 구라 엿더니 (독립신문 1896. 11. 13일자)
(46) ㄱ. 한 장부 전립을 쓰고 당황이 오다가 농부를 보고 전대 유무를 뭇거날 농
부가 그 전대를 도로 주니 (신학월보3: 202)
    ㄴ. 리우션 씨가 아셔 갓던 위임쟝을 져셔 리츈셰 씨의게 도로 주고 (대
한매일신보 1909. 10. 17일자)
    ㄷ. 그 도적이 고을 숙이고 눈물을 흘녀  내가 근본 악인이 아니라 
잠간 량심을 일흠이라 며 아 돈을 도로 주고  십환을 보조엿
다니 (경향신문 1907. 4. 19일자)
(47) 추대:(推貸) 名 금품을 돌려주는 것 [-하다 他] (수정증보조선어사전)
(43), (44), (45), (46)는 각각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의 ‘도로 주다’
의 쓰임이다. (45ㄱ)의 ‘환급’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의 ‘도로 돌려줌’이라
는 뜻풀이를 참조하더라도 ‘돌려주다’와 ‘도로 주다’의 의미가 매우 유사함
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47)은 서두에서 언급하 듯이 <국어사 자료 말
뭉치> 중에서 보이는 ‘돌려주다’의 유일한 용례이다.
이러한 ‘도로 주다’의 구성은 ‘(대상)을 (수혜주)를 도로 주-’ 혹은 ‘(대상)
을 (수혜주)에게 도로 주-’와 같은 논항 구조를 보인다. 이는 ‘주-’의 논항구
조와 동일하다. 즉 이 동사구에서 ‘도로’의 역할은 방향, 즉 ‘전환’의 의미
를 보태어 ‘주다’를 수식하는 것이다. ‘도로’가 ‘전환’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 어기가 ‘도-’임에 기원한다.
파생부사 ‘도로’는 ‘反, 還, 却, 顧’ 등의 번역어로, ‘본래대로’, ‘되돌아’ 
등의 의미를 지닌다. ‘도로’가 ‘돌-’의 파생부사가 아니라 ‘돌-’의 사동사 ‘도
-’와 관계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현희(1996)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 이
유는 첫째, 이 부사가 ‘LL형’의 성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돌-’은 유동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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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니는 어간이므로 ‘돌-’에 ‘-오’가 결합한 파생부사라면 ‘LH형’의 성조
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로’가 ‘도-’에서 파생된 부사라고 본다
면, ‘도‐’는 ‘LL형’의 특수어간교체를 보이는 동사이므로 성조의 문제가 해
결 가능하다. 아울러 그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도-’는 ‘전환’의 의미를 지
니므로, 부사 ‘도로’가 보이는 ‘본래대로, 되돌려’라는 의미는 ‘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9) 물론 ‘도로’를 ‘도-’에서 파
생을 겪은 부사 ‘*도’가 형성되고, 그 제2음절의 ‘ㆍ’가 변화를 겪은 것으
로 볼지, 먼저 음의 변화를 겪어 동사 ‘*도로-’가 형성되고, 여기에서 부사 
‘도로’가 파생된 것인지에, 혹은 ‘도-’에서 곧바로 ‘도로’가 파생된 것인지
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돌려주다’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우선 그 시기는 ‘전환’의 
‘도-’가 ‘돌리-’로 완전히 재구조화된 후일 것이다. 이러한 합성(?)은 방언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 는데, ‘사-’류 파생동사가 ‘돌구-(廻), 얼
구-(氷), 살구-(生), 일구-, 닐구-(起), 길구-(長), 불구-(潤), 둘구-(圍)’ 등 접미
사 ‘-구-’10)를 가진 형태로 나타나는 함북 방언에서는 ‘돌가주다’로 나타난
다. 그런데 이러한 ‘V1어V2’ 구성의 V1에 해당하는 ‘돌리-’는 형태상으로는 
 9) ‘도‐’의 ‘전환’의 의미와 관련하여, 어원론적인 접근이기는 하지만 ‘도리어, 다
시, 도로’의 의미로 현대국어에서 사용되는 접두사 ‘되-’에 대하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흔히 ‘되-’를 ‘돌-’에 ‘이’가 결합한 ‘*도리’에서 ‘ㄹ’가 탈락해 ‘*도이’가 
되고, 이것이 축약되어 ‘되’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음운론적으로 이렇게 
‘ㄹ’가 탈락할 수 있을지, 형태론적으로 그러한 ‘-이’의 성격과 그로 인해 파생된 
‘되’의 성격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며, 의미적으로도 ‘되’는 파생부사 
‘도로’와 마찬가지로 ‘돌-’보다는 ‘도-’의 의미와 가깝다는 점 등에서 재고의 여
지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되-’의 쓰임은 17세기 초 󰡔병자일기󰡕의 ‘논 갈려고 
되가다(병자일기 206)’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듯하고, 이 외에 ‘되여나니(박통사
언해 上 32b), 되디(첩해신어 初 4: 29a), 되도라 오디(증수무원록 3: 38a)’ 등
의 표현이 발견된다. 이러한 ‘되-’가 ‘도로’에 관한 지금 우리의 논의와 관련되는
지는 지금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어 후고를 기약하도록 하겠다.
10) 김성규(1995)에서는 ‘사다’ 류의 파생어를 만드는 사동 접미사 ‘ㆍ/ㅡ’가 ‘*ㄱ’ 
계통의 자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고, 그것이 *‘/’이었는지 ‘*/그’이었는지
에 대해서는 특수어간교체를 보이는 다른 유형들과의 체계상의 균형을 고려해 가
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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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의 사동사이지만, 독자적인 논항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다만 ‘주-’의 의
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즉 ‘원래의 소유주에게’라는 구체적
인 방향의 의미를 보태는 것이다. ‘돌려주다’의 형성은 비록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지만 ‘부사+동사’의 구성보다는 ‘동사+동사’ 구성이 더욱 긴밀한 합성
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V1에 해당하는 ‘돌-’류 동사가 단지 후행하는 V2의 방향을 나타내는 경향
을 우리는 이미 앞서 (17), (18)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를 다시 제시해 본
다.
(48) ㄱ. 바닷애 보내야 닐오 수양이 삿기 나해야 돌아 보내오리라 (삼강행실
도 동경대본 忠 6a)
    ㄴ. 노 소니 뷘  돌아 보내니 (두시언해 중간본 15: 29a)
(49) ㄱ. 안해 뫼신 사과 의장읫 거슬 다 도라 보내고 (소학언해 6: 54b)
    ㄴ. 예나라 니러 흔이 권야 마니 도라 보내니 (동국신속삼강행실
도 忠 1b)
(50) [(=12)]
    ㄱ. 머리 돌아셔(回首) (두시언해 17: 39b)
    ㄴ. 채 돌아 도로 여 天子 와 보오니(廻鞭却走見天子) (두시언해 17: 
31a)
ㄷ. 北녀긔셔 白帝城엣  돌아(北回白帝棹) (두시언해 22: 54a) 
    ㄹ.  돌아 보내야 아 소겨 닐아 僧齋 다라 니 (월인석보 23: 
65b) 
(48), (49)는 16세기 이후 나타나는 ‘돌아 보내-’, ‘도라 보내-’의 예문이다. 
15세기에 나타나는 ‘돌아V’ 구성의 목적어를 ‘돌아’ 즉 ‘도-’가 취하고 있
는 것과 달리[(50)], ‘돌아 보내-’, ‘도라 보내-’의 목적어는 ‘보내-’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돌아’ 혹은 ‘도라’는 그 방향을 보충하는 듯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처럼 기존의 동사 연결 구성의 존재와 ‘돌리-’라는 새로운 
형태, 그리고 의미적 요청에 따라 ‘돌려주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전환’의 의미의 사동사 ‘도-’에서 파생된 
부사 ‘도로’는 ‘주-’와 동사구를 이루어, ‘대상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다, 혹




회전의 사동사 전환의 사동사
15세기 돌- 돌이-△11) 도-◎







18세기 돌- 돌이-△ 돌리-○  도라-◎ 돌이-△
19세기 돌- 돌이-○ 돌리-○
 
도라-◎ 돌이○ 돌리-△
20세기 돌- 도르- 돌리- 돌리-
은 다시 주다’의 의미를 보태었다. 근대에 들어 ‘원래의 소유주에게 주다’라
는 의미를 더욱 긴밀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형태적으로도 더욱 긴밀한 ‘V1어
V2’ 구성이 나타났다. ‘돌리-’와 ‘주-’가 합성한 ‘돌려주다’가 그것이다. ‘돌
리-’가 이처럼 방향을 나타내는 구성 요소로 사용될 수 있었던 데에는 ‘돌아 
보내-’, ‘도라 보내-’등의 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이상 본고는 현대국어의 ‘돌려주다’의 형성과 관련하여 중세 한국어 시기
부터의 ‘돌-’의 사동사의 변화와 그 ‘V어V’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세
국어의 ‘돌-’은 자동사적 용법과 타동사적 용법을 가지고 있었고 ‘회전’과 
‘전환’의 의미를 지녔다. 그 사동사로 각각 ‘돌이-’와 ‘도-’가 있었다. 이
들은 각각 변화를 거쳐 현대어의 ‘돌리-’에 이르는데, 그 변화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1) [(=23)]
11) 기호는 용례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는 1회, ‘○’는 2회~10회, ‘◎’는 10회 이
상 발견됨을 의미한다.
12) 모두 󰡔두시언해󰡕 중간본의 예이다.
13) 이하 모두 ‘도라 보내-’의 구성이다.
14) ‘막대 돌이 오매’(두시언해 중간본 22: 26a)는 초간본의 ‘돌아 오매’의 오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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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부사 ‘도로’와 ‘도-’등에 그 흔적을 남겼는데, ‘도혀-’는 
‘도로켜, 도리켜’, ‘도로여, 도리여’ 등의 변화를 겪으며 현대어의 ‘돌이키-’, 
‘도리어’에 이르렀다. 이때 제2음절의 음이 ‘ㅗ>ㅣ’의 변화를 겪는 것은 ‘도
-’가 ‘돌이-’로 대치되는 것에 따른 유추로 보인다.
한편 ‘도로’는 ‘LL형’의 성조를 보이는 파생부사로 ‘도로 주다, 도로 받다’ 
등과 일종의 연어구성을 이루었다. 이 ‘부사+동사’ 구성은 ‘대상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다, 혹은 다시 주다’의 의미를 가졌는데, 이는 20세기 무렵 형태적
으로도 더욱 긴밀해진 ‘V어V’ 구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V1에 해당하는 
‘돌리-’는 본래 사동사이지만 독자적인 논항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원래의 
소유주에게’라는 방향의 ‘전환’의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의는 ‘돌-’과 그 파생 사동사만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지극히 
협소한 국면만을 다루었으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일어난 전반적인 사동법
의 변천이라든지 동사 연결 구성의 내적 구조에 대한 고찰이 미진하다. 앞
으로 더욱 정진하여 후고를 기약하도록 하겠다.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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